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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도시가스 풍영정천수질정화활동

해양도시가스(대표김형순)는지난5

일 세계환경의날을맞아광주광산구

에위치한풍영정천에서하천수질개선

활동을펼쳤다.

이날 해양도시가스 임직원들은 광주

광산구에위치한풍영정천에서수질개

선에도움이되는것으로알려진 EM흙

공을 하천에 던지며 수질을 정화하는

활동을펼쳤다.

EM( Effective Micro-organisms)

은 자연계에존재하는많은미생물중에

서사람에게유익한미생물수십종을조

합, 배양한 유용미생물 집단을 말한다.

황토흙, EM발효제, 쌀뜨물을혼합하여

만드는 EM흙공을하천바닥에던지면

수심이깊은곳에서분해되면서효모,유

산균,누룩균,광합성세균등80여종미

생물균의 상호대사작용을통해하천의

수질정화와악취제거에도움을준다.

해양도시가스김형순사장은 물은인

류의가장소중한자원으로앞으로도깨

끗한하천을지키기위해적극앞장설것

이며,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

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

다고밝혔다.

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

휴가철 SUV대전 시작됐다

내일부산국제모터쇼개막…현대 기아 GM등신차공개

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(SUV) 시장

이후끈달아오르고있다. 8일개막하는

부산국제모터쇼를계기로한국GM을비

롯한국내완성차업계가신차를공개하

며 소비자 공략에 적극 뛰어들 태세다.

SUV가글로벌트렌드를이끌어가는성

장세를보이고있는만큼업계경쟁도한

층치열할전망이다.

한국GM은6일부산영화의전당에서

미디어를대상으로열린 2018부산국제

모터쇼 쉐보레 전야제에서 SUV 출시

계획을밝혔다.

우선, 한국GM이 더뉴스파크에이

어출시되는두번째신제품으로쉐보레

SUV라인업의개막을알리는모델인 이

쿼녹스 (Equinox)가첫손에꼽힌다.

이쿼녹스는미국에서지난해연간 29

만대판매고를기록한베스트셀링모델

로, 부산모터쇼 이후 본격 판매에 돌입

한다. 이전 세대 이쿼녹스는 2011년부

터 6년연속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

(IIHS)의 가장안전한차 (Top safety

pick)에선정된바있다.

특히 GM의 특허기술인 햅틱 시트

(무소음진동경고시스템)가동급최초

로전모델에기본장착된다. 햅틱시트

는경고음대신시트쿠션의진동으로운

전자에게경고를보내는시스템이다.

현대차가 부산모터쇼에서 처음 공개

하는 대형 SUV LX2 (개발명미국명

팔리세이드)도관심이쏠린다.

팔리세이드는 싼타페보다 큰 모하비

급대형SUV로지난2016년단종된베

라크루즈 후속모델이다. 현대차는 5인

승, 7인승등으로구성해연말께출시할

것으로알려지고있다. 현대차가지난3

월 풀체인지모델로선보인싼타페는 3

개월연속최다판매모델로꼽히며중형

SUV시장을이끌고있다.

기아차는쏘렌토, 니로, 스포티지, 스

토닉 등 다양한 SUV 라인업을 갖추고

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. 소렌토는 올

들어5월까지2만9520대가팔려전년도

같은기간인1~5월(2만7424대)보다판

매량이늘어났다.

기아차는 2년연속국내SUV 판매 1

위를차지하고있는쏘렌토의 더뉴쏘

렌토넘버원(No.1) 에디션을지난2월

부터새롭게내놓고시장수성에공을들

이고있다.스포티지(1만4781대),니로

(8246대), 스토닉(7719대) 등도 꾸준

한인기를끌고있다.

한편, 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

(KAMA)에 따르면올해 1∼4월 국내

에서판매된국산중대형(D∼F 세그먼

트) SUV는총8만5968대로,작년같은

기간(6만8155대)보다 26.1% 증가했

다. /김지을기자dok2000@

농협전남본부휴일잊은농촌일손돕기 광양 순천 장흥봉사활동

전남지역농협중앙회등농협임직원들이6일현충일휴일을반납하고농촌일손돕기에나섰다. <농협전남지역본부제공>

전남지역농협임직원들이현충일휴일

을반납하고농촌지역일손돕기에나섰다.

6일농협전남지역본부(본부장박태선)

에 따르면 이날 전남농협과 NH농협은행

전남영업본부(본부장유해근), 농협장흥

군지부(지부장강형구),광양시지부(지부

장 김회천), 순천시지부(지부장 김판욱)

등임직원 200여명은휴일을반납하고일

손이 부족한 농촌현장을 찾아가 영농철

집중농촌일손돕기를진행했다.

광양과순천지역매실농가와장흥의육

묘장, 양파농가 등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

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

다. 특히, 전남지역은고령화에다최근선

거철선거운동으로빠지는인력이많아일

손부족문제가최악의상황으로치닫고있

는상태다. /박기웅기자pboxer@

냉면 김치찌개…외식값도줄인상

인기외식메뉴8개중7개↑…광주짜장면 삼계탕가장비싸

서민이 즐겨 찾는 냉면과 김치찌개 등

주요 외식 메뉴의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

미를보이지않고있다. 1년새냉면가격

은 10% 올라한그릇에 9000원에근접하

는등주요음식물가가일제히상승했다.

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

참가격 (www.price.go.kr)을 보면 서

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

외식메뉴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1년 새

올랐고1개만지난해와같았다.가격이내

린메뉴는하나도없었다.

지난달 서울 지역 음식값을 보면 냉면

가격은 한 그릇 평균 8769원으로 지난해

같은 달(7962원)보다 10.1%(807원) 올

라가격인상률이가장컸다.

삼겹살가격은200ｇ당1만6489원으로

지난해보다5.6%(868원)올라상승폭이

두 번째로 컸다. 이어 김치찌개 백반

(2.6%), 칼국수김밥(1.8%), 비빔밥

(1.4%),삼계탕(0.8%)순으로많이올랐

다. 8개조사품목가운데자장면만유일하

게4923원으로지난해와가격이같았다.

전국16개광역시도식당음식값을비교

해 보면삼겹살(200ｇ기준)이 가장 비싼

서울(1만6489원)과 가장 싼 강원도(1만

1444원)의 가격 차가 5045원이나 됐다.

냉면도 가장 비싼 서울(8769원)과 가장

싼 제주도(7000원)의 가격 차가 1769원

으로나타났다.

품목별로가장비싼지역은비빔밥은대

전(8900원), 김치찌개 백반은 제주

(7125원), 짜장면(5300원) 삼계탕(1만

4400원)은 광주, 칼국수는 제주

(7250원), 김밥은대전(2300원)이었다.

/연합뉴스

내달부터시행…지역中企일감몰리는시기초과근무부담

한국경제연구원112곳설문…55.4% 경영실적에악영향

근로시간단축시행이한달앞으로다가

오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

터져나오고있다. 당장 7월부터적용받는

근로자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아니지만

앞으로 2~3년 내 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해

야하는상황이기때문이다.

6일 광주지역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

지역 내 상당수 제조업 회사의 경우 일시

적으로주문물량이몰리는것이초과근무

의주원인인것으로파악됐다.

하청업체의경우원청에서요구하는물

량을 기일 내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

경우어쩔수없이초과근무가필요하다는

것으로 반면, 일감이 몰리지 않는 시기에

는초과근로에대한부담이덜하다는의미

기도하다.

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언제 발생할 지

모르는상황을대비해인력을충원해놓는

것은 무리수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. 현

재초과근로수당을챙겨주기도벅찬상황

에서부족한근로시간을채우기위해신규

인력을채용하는것도부담이다.

여기에일부중소기업사이에서는 사람

을 뽑으려고 해도 인력이 없다는 푸념도

나오고 있다. 당장 2~3년 내에 부족한인

력을새롭게채용해야하는상황이지만가

뜩이나중소기업입사를꺼리는사회분위

기 속에서 그것도 제조업에 종사할 입사

지원자가턱없이부족하다는게업계관계

자의설명이다.

결국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또 다

시 외국인근로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.

문제는인력을충원해도인건비가추가로

발생, 그만큼손실을막기위해서는제품

의단가를올리는것외에답이없다는분

위기다. 단가를 올리는 문제도 보통 쉬운

일이아니어서지역제조업계가골머리를

앓고있다.

대기업들도 제도 시행으로 생산현장이

가장애로를많이겪을부서로꼽고있다.

한국경제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근로시

간을단축해야하는기업 112곳을상대로

제도시행에대해설문조사를한결과, 응

답한기업의55.4%(62곳)는근로시간단

축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

부정적영향을줄것으로예상했다.

또근로시간단축으로가장애로를많이

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(복수응답)는

72.3%(81곳)가 생산현장인공장을꼽았

다. 그다음으로는 연구개발 부서

(22.3%), 영업 부서(19.6%), 인사 부서

(13.4%)의순이었다.

생산현장의 경우 교대제 개편

(50 . 6%) , 근로시간 유연화

(32 . 5%) , 스마트공장 추진

(31.3%), 인력전환배치 (22.9%) 등이

대책으로꼽혔다.

광주 평동산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

정부의 정책에 공감은 하지만 가뜩이나

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

을쉼없이옥죄고있어버티기힘들다며

일감이들어오면주어진시간에만들어내

야하는데근로시간이단축될경우타격이

크다고말했다. /박기웅기자pboxer@

올사람도없는데… 근로시간단축한숨

제주항공자동탑승수속서비스

제주항공은항공기탑승24시간전모바

일로탑승권을자동발급하는 자동탑승수

속서비스를시작했다고6일밝혔다.

자동탑승수속을이용하게되면모바일

탑승권을받은뒤좌석변경페이지를통해

원하는좌석으로변경할수있다.

제주항공은 또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

키오스크를활용한 무인탑승수속도노선

을확대, 탑승수속과정에보안인터뷰가

필요한미국령괌과사이판을제외한29개

도시를 이용할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

있도록했다.

/김지을기자dok2000@kwangju.co.kr


